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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찬-범국민코리안서포터즈 대표단
- 2018.01.25. 국무총리 공관(삼청동)

전국 3천명이나 되시는 코리안서포터즈를 대표하시는 여러분을 제가

진작 모셨어야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림픽처럼 큰 일이 있으면,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서포터즈 여러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점에서 저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코리안서포터즈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년 전

월드컵 때도 서포터즈가 있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외국 선수단이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까지 가셔서 환영을 하시고, 우리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시합에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상대

외국 선수들을 응원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높지

않은 외국팀끼리의 경기에도 응원을 일부러 가셔서 격려도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외국에 좋게 심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합니다만, 우리 선수가 아닌

선수들이 뛰는 경기도 많이 있을 텐데, 비인기종목이거나 외국 선수

들이 뛰는 경기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다면

외국 선수들이 몹시 서운해 하실 겁니다. 그런 일도 우리 서포터즈들이

해주시면 외국 선수들에게도 힘이 될 거고 국가의 이미지를 좋게

심는데도 아주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딱 보름 남았습니다. 성공할 걸로 봅니다만, 꼭 성공시켜야겠

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 2011년 7월 7일,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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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이 호명되던 그 순간의 감동을 다시 생각한다면 평창올림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 어느 국민도 부정하시지 못 할 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준비도 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최했던 국제 체육행사는 모두 성공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도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

가지로 평창올림픽이 성공해야하고 그걸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더

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동참을

호소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종교계 지도자, 시민사회, 각종 분야별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와 계시는데, 지도자 여러분이 지도하시는 그

분야의 식구들만 다 동참해도 평창올림픽은 성공하지 않을 재간이

없을 정도로 성공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씨도 몹시 추울 것 같고, 거리도 서울에서 꽤 많이 떨어져 번거로우

시겠지만 이번 평창올림픽도 반드시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욱 도약해야겠다는 마음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만 드리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지 못해 낯이 없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